
효성, 미국 부동산 2건 추가확인
이석현 의원, 검찰 재수사 요구 … 검찰은 법리 검토작업 추진

효성 일가의 미국 부동산 2건이 추가로 확인돼 효성의 비자금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월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효성 2세들의 미국 부동산 취득사실 2건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사진과 문서를 공개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이 설립한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즈 법인 명의로 2003년 7월 캘리포니아 풀러톤시에서 58

만2000달러 상당의 주택을 매입한 후 2004년 12월 78만9000달러에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현준 사장 등은 2004년 LA의 한인타운에서 200여평 규모의 대형식당인 스푼(SPOON)을 인수하고 시

설공사비와 임차비 등 220만달러를 투자해 사간(SAGAN)이라는 고급음식점을 개업했다고 이석현 의원은 주장

했다.

11월4일에는 인터넷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주류면허 대장을 확인한 결과 사간의 주인 아스카홀딩스 법인의

멤버에 조현준 사장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의원은 “효성 2세들의 해외 부동산 자금출처는 효성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현준 사장의 LA에 위치한 450만달러 상당의 주택 취득을 비롯한 효성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사

실 5건을 확인한 후 법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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